
다이와보 – 4차에 걸친 “챌린지” 

중기경영계획 마무리 

 

◎ 시끼보 - 편성제품사업 마침내 흑자화 

시끼보는 편성포 판매를 담당하고 있던 의료(衣料) 제2사업부 중에서 1999

년 당시의 제품부(製品部)를 “머메이드·어패럴(Mermaid Apparel)”로 분리 독

립시켰다. 머메이드·어패럴은 년간 판매고 중 니트 제품의 위탁생산이 70%

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0%는 “바바르(Babar)”상표 의류를 소매로 판매

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으로 머메이드·어패럴이 분리 독립된 이래 작년

(2002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흑자를 보였다. 

머메이드·어패럴은 시끼보가 전액 출자하여 중국에 설립한 봉제공장인 

샹하이·시끼보복식(上海 敷紡服飾· )으로, 시끼보가 관리·경영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봉제공장은 보통 1라인에 30명 정도를 배치하는 양산체제(量産

體制)로 되어 있지만, 이 공장은 1라인 12∼15명 체제로서 유명브랜드(有名 

brand)제품만을 봉제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품질이 떨어지고 값이 싼 양산

(量産)제품은 전혀 생산하고 있지 않다. 시끼보는 이 공장을 주요 봉제거점으

로 하여 유력한 어패럴 기업과의 착실한 상거래를 발전시키고 있다. 

시끼보는 1997년부터 “바바르”상표 의류의 소매사업을 개시하였는데, 머메

이드·어패럴은 이 사업의 관리·경영을 인수하여 직영점(直營店)을 20개로 

늘렸으나 그 동안 판매실적이 좋지 않았었다.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바바

르”상표에 걸맞는 시장을 잡지 못하였다는데 원인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2001년 하반기부터 도시의 번화가에 있으면서 판매실적이 좋지 않은 9개 점

포를 폐쇄하는 대신, 도심에서 떨어진 교외 주택가의 점포를 3개 신설하였다. 



현재는 14개 점포에서 20개 점포 때와 비슷한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 

사업은 2002년도에는 흑자를 보이게 될 것이다. 

 

◎ 후지보 - “BVD” 상표로 생산 및 판매 거점을 국제화 

후지보는 그 동안 전액 출자 자(子)회사인 후지보·어패럴로 하여금 미국

으로부터 임차(賃借)한 “BVD” 브랜드의 속옷을 도매하고 있었는데, 생산·판

매 거점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2004년도에는 후지보가 

판매하는 “BVD” 제품의 50%를 해외에서 생산하며, “BVD” 제품 판매고의 

20%는 해외에 판매할 예정이다. 

2001년 8월에는 후지보·어패럴이 전액 출자한 중국 강소성(江蘇省)에 있

는 후지보·상주복장(富士紡 常州服裝· )을 설립하고, “BVD” 트렁크스(trunks : 

반바지 모양의 팬츠)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위탁생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청도(靑島)의 협력공장에서 “BVD”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1년 10월에 후지보·어패럴은 태국의 현지 자본인 “진타나”사와의 

합판(合辦)으로 봉제관리회사인 “진타나·후지보”를 설립하고, 이 공장에서 

“BVD” 브랜드 내의를 생산하고 있다. 위탁으로 “키토폴리(chitopoly)”를 사용

한 내의를 생산하고 있는 베트남의 협력공장에서도 “BVD” 내의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생산거점의 다국적화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판매시장도 

2001년부터 한국에서, 2002년 5월부터는 홍콩에서, 2002년 여름부터는 대만에

서도 “BVD” 내의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태국 및 중국에서도 곧 판매

를 시작할 계획이다. 

 

 



◎ 다이와보 - 소재메이커가 섬유회사로 영역확대 

다이와보는 자체에서 기획·개발한 신상품을 고객들에게 제안하고, 고객으

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을 확대하고 있

다. 그리고 분리·독립한 와까야마(和歌山)공장과 마이즈루(舞鶴)공장에서 생

산된 원사를 사용하여 제품화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프리모 텍스코, 다야니 가먼트, TTI에서 트렁크스

나 드레스·셔츠 등을 생산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소주·다이와·니트·가먼

트(蘇州 大和· ·knit·garment)에서 T-셔츠나 코트(coat)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 

해외거점들은 일본이나 구미시장으로의 공급거점이 되고 있으며, 다이와보로

서는 제품사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3개의 어패럴 판매사를 통합하여 

설립한 다이와보·어드밴스(Advance)는 “챔피언(Champion)”, “헤인즈”, “한텐”, 

“구우지”, “조키(Jockey)” 등의 브랜드상품을 활용하여 OBD (original brand 

manufacturing)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도에는 수도권의 중심가에서 10개의 새로운 “한텐” 점포의 개업을 

추진하였다. ODM으로 생산한 “한텐” 브랜드의 골드·라벨(gold label) T-셔츠

는 초극약연사(超極弱撚絲)로 생산하고 있다. 원사로부터 소매(小賣)에 이르

기까지 일관되게 관리·경영하고 있는 소재메이커인 다이와보는 소재인 실

뿐만 아니라 포(布)에서 염색가공 및 섬유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섬유회사로

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 가네보 섬유 - 자체개발 신상품으로 도매사업 활성화 

가네보섬유는 2001년 10월에 어패럴제품 영업부를 만들고 “생산보다는 수

요가 우선”이라는 인식으로, 자체공장에서 생산한 소재에만 집착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확보한 각종 소재로 생산한 제품의 도매사업을 급속도로 확장해 



왔다. 

가네보섬유는 2001년부터 “제익” 상표의 신사상하양복(紳士上下洋服)을 신

사복 소매 체인(chain)에 도매로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가네보·포말

(formal)”상표로 신사예복(禮服)도 도매로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2, 3개사

의 신사복 소매체인과 양판점(量販店) 1개사가 이들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또 하나의 양판점도 상담(商談)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가네보섬유는 이들 

도매사업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일괄(一括)납품하고, 추가 납품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제품재고가 전혀 없으므로 재고의 누적이라는 문

제는 없다. 

2002년 11월에 가네보 섬유는 피하지방(皮下脂肪)의 분해연소촉진작용(分

解撚燒促進作用)이나 흡수억제작용(吸收抑制作用)도 있는 향기(香氣)성분인 

라즈베리케톤(raspberry-ketone : 장미과 나무딸기의 향기 성분)을 고착시킨 생

지를 “벨베리”상표로 상품화하였다. 어패럴제품 영업부는 이 상표의 생지로 

만든 각종 커버(cover), 시트(sheets)를 2003년 봄·여름철부터 “벨베리”상표로 

양판점에도 도매로 공급하게 된다. 또한 2002년 11월에는 가네보섬유의 독자 

상표인 “안루”로 셔츠, 블라우스를 위주로 한 부인옷감을 도매로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2003년 봄·여름철 상품으로는 백화점이나 부인복 전문점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